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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테라스의 슛츠 가족과 그 친구들 
(The Schutz Family and their Friends 

on a Terrace  c. 1725)

필립 메르시에 (Philip Mercier 1689 - 1760)

(캔버스에 유채 102.2 cm x 125.7 cm 런던 테이트 미술관)

서양 미술사에는‘단란도’라는 흥미로운 사조가 

있었다. 네덜란드 황금기 미술 풍속화에 뿌리를 두

고 1720년대부터 18세기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꽃

피운 작은 흐름이었다.‘단란도’라 불리운 이유는 

작은 수의 인원이 -대부분 가족이나 친지들- 실

내 혹은 실외에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그린 그

림이었기 때문이다. 실내 대화는 차나 음식을 두고 

모여 앉아 이야기 꽃을 피우는 장면이고, 실외 대화

는 운동이나 사냥 등을 중심으로 담소하는 장면이

었다. 이들 그림은 대체적으로 크기가 아담하게 그

려졌고, 대부분 가로로 길게 그려지는 형식을 선호

했다. 

‘단란도’는 일종의 단체 초상화였지만 왕족이나 

귀족들을 그린 공식 초상화와는 달리 당시 새로 부

상한 중산층 계급의 요구에 따라 특별히 개발된 분

야였다. 17세기 유럽 사회의 신흥 계급으로 자리잡

고 만만치 않은 재력을 쟁취한 중산층은 자신들의 

안락하고 윤택한 삶과 무시할 수 없는 자신들의 사

회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했다. 

달콤하고 부드러운 파스텔 색채로 그려진 이‘단

란도’는 17세기 영국 슛츠 가문의 결혼이 그 주제이

다. 아우구스투스 슈츠로 추정되는 신랑이 그림 중

앙에서 핑크 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오른쪽 테라스

에 모여 앉은 자신의 가족에게 이끌고 있는 중에 신

부는 왼쪽 떠나온 자신의 가족을 뒤돌아 보고 있다. 

그림 속에는 당시 두 가족이 연루된 여러가지 정치 

사회적 상징들이 장치되어 있다고 분석되지만 그 모

든 것을 떠나 결혼을 중심으로 가족 친지가 단란하

게 모여 앉은 정경을 그린 그림이다. 

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

를 세어 보았다. 멀리 말을 끌고 있는 사람까지 합쳐 

열네 명이다. 열네 명의 가족이 모여 담소를 즐기는 

장면을 상상하면‘단란도’라는 명칭이 정말 이해가 

된다. 지난 일 년 여를 힘들게 지나며 사람들과의 모

임을 조심하고 피하다 보니 이런‘단란도’그림이 너

무나 정겹다. 하루 빨리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그

들의‘단란도’가 마음껏 펼쳐질 수 있으면 좋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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